
정보화예산�삭감�충격���SW기업��공공사업�줄여

�사진=�게티이미지뱅크�제공�

사업�일관성�예측성�저하

관련조직�축소�납품�포기

지자체�등�대안찾기�골몰

공공�연구개발�R&D�과�정보화�예산�삭감이�국내�소프트웨어�SW��및�클라우드�업계에�직격탄이�되고�있다��관련�기업들이�공공�사업

비중을�줄이거나�상대적으로�예산�운용이�자유로운�지방자치단체�지자체��사업�비중을�높이는�등��비상�경영�에�돌입했다�

민간에�비해�안정적이던�공공사업마저�불확실성이�커지면서�국내�SW�및�클라우드�기업들의�우려가�크다�

18일�SW�업계에�따르면�코스닥�상장사인�SW�기업�크라우드웍스는�최근�공공�사업본부를�폐지했다��지난�2022년�본부를�설립한�지

불과�2년여�만이다�

크라우드웍스가�공공�사업본부를�없앤�것은�공공�사업�예산�축소로�조직�운용�필요성이�낮아졌기�때문이다��회사�관계자는��공공�사업

수익성이�적어진�것이�공공�사업본부를�폐지한�한�이유�라면서��다만�엔터프라이즈�본부�내에�퍼블릭팀을�신설해�공공�사업에�대응할

방침�이라고�말했다�

클라우드�업계도�상황은�비슷하다��클라우드�서비스�제공�CSP�뿐만�아니라�클라우드�시장�성장에�맞춰�클라우드�관리서비스�제공

�MSP��사업에�진출한�중견�중소�IT서비스�기업도�정부�예산�축소에�타격을�받았다�

관련�사업에서�두각을�드러내�온�중견�IT서비스�A사와�B사가�공공�사업�조직을�축소했다�

업계�한�관계자는��A사와�B사가�줄어든�공공�사업�때문에�기존�조직을�줄이고�있다�면서��특히�지난해�수백억원�적자를�낸�C사의

경우에는�상황이�더욱�좋지�않다는�얘기가�들린다�고�귀띔했다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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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으로�공공�시장을�포기하는�움직임도�나온다��공공�부문에�서비스형�소프트웨어� �를�납품하기�위한�클라우드�보안인증

�C P��현황을�보면��2016년�제도�시행�이후�누적�인증�113건�가운데�17건이�지난해�취소됐다�

공공�R&D�예산�축소�영향도�발생하고�있다�

한�업계�관계자는��공공�SW와�관련해�R&D�과제를�수주했는데��예산이�50%나�삭감됐다�면서��필요�인력�등을�확보해서�과제를

수행해왔는데��일방적인�예산�삭감�통보로�정상적인�과업�수행이�어렵다�고�말했다�

업계에선�대안�사업�찾기에�한창이다��민간�수요를�찾거나�중앙정부�대신�지자체�사업�비중을�확대하는�식이다��대표적으로�네이버는

기존�공공�사업�담당자를�계열사인�네이버클라우드로�전보�조치하고��지자체�사업을�담당하게�한�것으로�파악됐다��지자체�사업으로

실적을�만회하려는�접근이다�

업계에서는�정부가�장기적이고�안정된�공공사업을�펼치고��이에�맞는�예산�배정으로�관련�기업들에게�사업�예측성을�높여달라는

목소리가�높다�

토종�비문인식���반려동물�천국��라틴아메리카�진출한다

�유니온커뮤니티��뉴스룸�바로가기>

한�SW�기업�대표는��우리나라�SW�기업이�저평가받는�이유는�경영�불확실성�때문�이라면서��갑작스런�정책�변화로�공공�사업이

부침을�겪지�않도록�정부가�일관된�사업�정책과�관리에�나서야�한다�고�말했다�

류태웅�기자�bigheroryu@etnews�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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